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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IMF, 세계경제 회복까지 
최소 10년 필요 

이정환 선임연구원

 IMF는 세계경제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벗어나 정상궤도에 오르기 까지 최소 10년

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함.

   현재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이 모두 재정 문제를 안고 있으며, 미국 등은 글로벌 불균형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임.

     - 미국은 재정문제와 더불어 아직 해결하지 못한 고질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일본 역시 재정 

조정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릴 수 있음. 

   그러나 최근 우려되고 있는 중국경제가 세계경제 회복을 오랜 기간 동안 저해할 것으로는 보지 않

고 있음.

     - 경제성장률이 이전보다 둔화되었으나 중국정부가 자산 거품을 잘 통제하고 있어 중국경제가 경

착륙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IMF는 유럽 재정위기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국 이기주의를 탈피하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최우선시 되어야 함을 지적

   먼저 독일 등의 핵심 국가와 주변 국가 간의 무역 불균형이 해소되어야 주변 국가가 자생할 여력을 

갖게 됨. 

     - 독일 등이 물가상승1)과 임금상승을 받아들여 자국의 무역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주변 국가

들의 무역경쟁력을 강화하여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여야 한다고 주장       

1) 예를 들어 유럽중앙은행(ECB)이 물가상승률 목표를 2%로 유지할 경우 핵심 국가들은 2% 이상으로 물가상승률 목표를 높
이고 주변부 국가들은 2% 이하로 물가상승률 목표를 낮추어야함. 독일은 하이퍼인플레이션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나 현재
의 수요 상황이나 ECB의 물가안정화 노력을 감안하면 독일이 물가상승 목표를 높인다고 하더라도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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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채 축소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면 경제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성장을 옥죄는 재정긴축

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 함.

   아울러 공동의 이익을 위해 자국 이기주의를 버리고 유로지역의 재정통합과 경제정책 통합에 총력

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함. 

 또한 세계경제 회복을 위해 미국 등 일부 선진국들의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이 조속히 해결

되어야 함을 주장 

   선진국의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는 동시에 신흥국의 경상수지 흑자를 줄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 경상

수지 흑자를 내고 있는 신흥국들이 자국 통화 평가절상을 받아들여야 함. 

                                                                       (RTTNews 등,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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